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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IFRS 명암엇갈린다!
2011년부터도입의무화… LG화학·효성·KCC 재평가수혜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을앞두고국내석유화학기업들의행보가빨라지고있다.
LG화학을 시작으로 한화케미칼(구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제일모직 등 대다수 석유화학기업들은 2011년
의무도입을앞두고 IFRS 구축을위해총력을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회계기준의변화에따라명암이엇갈릴전망이다.
IFRS의시행에있어가장큰변화의틀은원칙중심의회계기준도입과자산평가에서원가법이나재평가모형중
에서원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다는점이다. 
주재무제표가연결재무제표가되는것으로내부거래매출에따라자산규모가달라질수있음을의미하고있다.
즉, 우량한 자회사를 가진 화학기업일수록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벨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이 유리
한 반면, 자회사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화학기업들은 수익성이하락해 벨류에이션에 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
것이다. 
더불어자산평가를원가법이아닌시가평가방법을선택하면보유토지, 소유 건물등부동산의가치상승에따
라자기자본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IFRS 도입에 따라 화학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IFRS가 일시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순이익에 큰 변화가 없어 단기적으로 IFRS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
다”고전했다. 
이어“다만, 장기적으로는재평가에따라자기자본이높은화학기업은우량하다는소비자들의인식이확산되면
서주가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고전망했다.
실제 SK에너지,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S-Oil,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
고있다. 
이에전문가들은 IFRS 도입화학기업가운데 LG화학과효성, KCC가수혜를입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LG화학은우량한해외자회사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재평가에따른차익이
상당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효성도중국현지법인의마진율이높고총자산에서토지의비율이 20%를넘어재평가할때평가차익이증가할
것으로전망된다.
KCC는 해외 도료법인을 중심으로 계열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분법 평가익이 2011년에는 1000억원
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9년 말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라 9501억원의 차액
이발생해영업이익개선과자산가치재부각이예상된다. 
반면, 2010년금호산업워크아웃과금호타이어의파업등구조조정이한창인금호아시아나그룹의계열사인금
호석유화학은예상과는달리 IFRS 도입에따른타격을덜받을것으로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는“연결제무재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IFRS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채권단의 계열분리를 통해 계열사들이 독립적으
로남아있어장부상자회사의가치는제로이기때문에 IFRS 평가에서도손해가없을것”이라고분석했다. <복
혜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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